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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 내의 외국인의 비율은 계

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율

이 19.86%로 OECD 국가들 중에 최고를 보이고 있다(Euro 

Journal, 2011).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2007년 총 

110,362명에서 2010년 141,654명, 2015년 151,60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2015년 남성결혼이민자 수는 23,272

명,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128,336명으로 한국남성들과의 결

혼을 위해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84.6%로 두드러지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은 2015년 중

국 38.8%(58,788명), 베트남 26.9%(40,847명)로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결혼이민자 

58,788명은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을 합한 수치로 이를 분리하

여 살펴보면 베트남이 단연 1위이다(Statistics Korea, 2015).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첫 아이를 임

신하여(83.7%) 첫 아이 임신까지의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

타났다(Jeong et al 2009; Kim, Hwang, Jang, Yun, & Kang, 

2008).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

과 출산을 겪게 됨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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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성들은 임신과 출산과정 동안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생리

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임신과 출산에 따른 교육

과 정보 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한 문화

적 갈등을 경험한다(Cunning, Yu, & Kim, 2014; Kim, 2009; 

Lim, 2011). 한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

성하는 촉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Cunning et al., 2014; Kim, 

2012; Kim, 2009; Lim, 2011). 그러나 이주 초기에 적응의 어려

움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가정 부부는 결혼생활만족도가 낮

고(Kim, 2012), 사회적응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 기혼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Kim, 2008). 특

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중국과 일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우울증상을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 

Kim, 2008).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는 대부분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

아 임신, 출산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결혼

이주여성들은 산전관리에 관한 정보부족과 음식문화 차이로 

인해 영양섭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Jeong, 2011; 

Kim et al, 2008). 이는 국민건강의 척도가 되는 모자보건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생식건강, 출산 

형태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08; Seol et al, 2005). 관계부처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

국어 교육 등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사전 계

획과 준비 없이 이주 후 1년 이내 첫 임신을 하게 되는 결혼이주

여성에게 절실히 필요한 임신과 출산 관련된 체계화된 교육이

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에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확인하고 그들의 임신과 출산 시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

인지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커스 그

룹 방법은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를 조사하기

에 적합하며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또한 2개의 포커스 그룹은 10회의 개별 인터뷰에 해당하는 

양을 창출할 수 있기에(Kim, Kim, Lee, & Lee, 2000) 본 연구

를 위해 채택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

정에서의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알아보고자 포커스 그룹 방법을 이용한 질

적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연구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룹의 상

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둔 주제

에 대해 집중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

게 여겨지는 민감한 주제나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만들거

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Kim et al., 2000).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편의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에 이

주하여 첫 번째 임신 중이거나 첫 아기를 출산한지 1년 미만의 

여성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들로 구성하였다. 이

는 이주 초기 대상자들로부터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생생한 임

신, 출산 관련 경험을 얻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

자는 G시의 M병원 간호부에 의뢰하여 동의를 얻은 후 M병원 

관계자가 M병원에서 첫 임신으로 산전관리를 받고 있거나 첫 

아기를 출산한지 1년 미만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총 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출산여성 3명과 임신여

성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1차 

포커스 그룹 대상자 중 한명이 다른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을 소

개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자 중에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처음 임신한 

여성 2명과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여성 2명으로 총 4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구성은 6내지 10명 내외가 적당

(Kim et al., 2000)하나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에 통역원에 

의해 토의를 진행하다보니 다수 참여자가 참여하는 토의에 어려

움이 있어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에는 4명으로 조정하였다.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

고 질적학회 및 특강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준비를 하였

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박사학위논문에 참여한바 



30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이 선 희

있다. 또한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서적을 숙독하였으며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을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산과분야에서 

간호조산사로서 다문화간호 경험을 포함하여 15년 이상의 임

상경력을 갖추고 있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문화 대상자와

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2012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두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의 대상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한지 평균 1년 4개월인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들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아서 통역을 통해 진행되었다. 통역자는 베트남

인으로서 베트남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통역당시 **대

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한국어 능력이 거의 한국

사람과 유사할 정도로 능통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G시의 M병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정된 대상자

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M병원의 출산교육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의 소요

시간은 82분이었다.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베트남 이주여

성을 소개해준 여성과 통역자를 통해서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의 출산이주여성의 집에서 이루어

졌으며 토의 소요시간은 102분이었다. 두 그룹의 인터뷰 후에 

2번째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출산이주여성의 남편과 시댁에

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어

려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통역자가 참여자에게 베트

남어를 이용하여 메일로 확인해주거나 낮 시간을 이용하여 연

구자가 통역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면담 대상자에게 전화로 

질의하고 대답하는 것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그룹 토의 직후 연구 보조자가 녹음파일을 그대로 필사

하였고, 연구자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

였으며 토의 중 중요 사항이나 특이 사항은 메모노트를 이용하

여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동의서’에 참여자들이 베트남

어로 작성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기록은 통역자가 토의 직후 통

역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함께 필사하였다. 

5. 연구절차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원활한 토의를 위해 연구자는 1차 포

커스 그룹 참여자나 남편을 통해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면

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어려

운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도움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

하였으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였

다. 2차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통역자를 

통해 소개해준 베트남 여성에게 전달하였으며 다른 참여자들

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자는 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

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베트남어로 번

역된 서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방법은 녹음

으로 진행되며 녹음된 내용은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

으며 익명성 보장과 가족에게 비 이 유지되고 참여자에게 어

떠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으며 연구참여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은 연구자가 한국어

로 설명하면 통역자가 다시 베트남어로 연구참여자에게 설명

하였다.

연구자는 일반적 특성 및 임신과 출산 관련 구조화된 문항과 

더불어 개방형 질문지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준비하였다. 인

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Krueger와 Casey (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을 적용하여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

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의 

다섯 가지 종류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질문

은 다음과 같다. 

 도입질문: “차례로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임신 중인지, 자녀

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해요” 

 소개질문: “한국에 이주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전환질문: “한국 적응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요질문: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무리질문: “임신과 출산경험에 대해 더 이야기 하고 싶

은 것이 있으십니까?”

6.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그룹 토의 직후 필사된 내용과 메모노트를 참

고하여 Morse와 field (1995)의 내용분석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으로 수행되었다. 포커스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의 의미, 의도, 중요성을 탐색하기 위해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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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 Vietnamese Women with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n Korea

Variables Characteristics
1st focus group 2nd focus group

1 2 3 4 5 6 1 2 3 4

Participants Age (year)
Period of marage (month)
Stay period of Korea (month)
Period of education (year)
Religion
Occupation
Now pregnancy
Number of delivery

25
13
10
15
B
H

Yes
0

28
11
8
12
B
H

Yes
0

23
32
28
12
C
H

None
1

21
17
12
12
B
H

None
1

23
8
4
12

None
H

Yes
0

26
20
16
12

None
H

None
1

21
12
16
12
B
H

Yes
0

20
13
12
12
C
H

Yes
0

23
30
24
15

None
H

None
1

25
24
19
15

None
H

None
1

Spouse Age (year)
Education level
Occupation

35
U

None

40
H

Yes

40
H

Yes

42
H

Yes

40
H

Yes

38
H

Yes

35
H

Yes

36
U

Yes

38
H

Yes

38
H

Yes

Economic status of family Low Low Low Middle Middle High Middle High High High

Family living together (except husband) M M M, S, 
Child 

M, 
Child

- Child - M Child Child

B=Buddhism; C=Catholic; H=Housewife; U=University; H=High school; M=Mother-in-law; S=Sister-on-law.

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필사하였다. 이어 연구자는 필

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과 출산 경험에 대한 의미, 가치인식, 태도, 경험 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하부범주, 범주, 주제로 자료를 도

출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

수의 질적 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교차 확인하는 과정 및 

수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전체 합의하여 하부범주와 범

주, 주제로 통합하였고, 자료의 포화 정도도 확인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

다.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3.5세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15개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평균 12.4개월이었다. 교육정도는 12

년(고등학교 졸업자)이 7명, 15년(대학졸업)이 3명이었으며 종

교는 4명이 불교, 4명이 무교, 2명이 가톨릭이었다. 대상자 모

두 한국에서의 직업은 주부였으며 현재 임신하고 있는 대상자

는 5명,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5명이었다. 배우자의 평균 나

이는 31.8세,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8명, 대학졸업이 2명이

었다. 배우자는 9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1명은 무직이었

고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높음이 4명, 중간정도 3명, 낮음이 3

명이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는 남편 외에 시어머니가 5

명, 시누이가 1명, 남편과 둘이 사는 경우 2명, 남편과 첫 아이와 

함께 사는 경우가 5명이었다. 

2.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 

본 연구를 통해 5개의 주제, 11개의 범주 그리고 29개의 하부

범주로 분류되었다. 5개의 주제는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 [임

신의 힘겨움과 기쁨],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의 노력], [힘들지 

않은 출산],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건]이었다. 

각 영역별 하부범주와 범주, 주제는 Table 2와 같다.

1) 주제 1: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한

국 적응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고, ‘한국음식 

적응 힘듦’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사일의 힘듦’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여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1) 범주 1: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이주 후 가장 친 하게 맞이하게 되

는 가족관계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렵고, 남편도 나를 이

해해 주지 않아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여 한국 적응과정

에서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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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n Marriage Immigrant Vietnamese Women

Subcategories              Categories       Subject

․ Difficulty of relationship with mother-in-law
․ Husband who does not understand me
․ Loneliness in the family

Difficulty of adaptation in 
the family

Difficulty of 
adaptation to 
other cultures 

․ Struggle in adapting to Korean food
․ Difficulty of communication
․ Hardship of housework

Difficulty of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 Difficulty of adaptation to pregnancy
․ Concern about differences in pregnancy management
․ Worried about which country's way of pregnancy management to follow

Conflict over cultural 
differences in pregnancy

Difficulty and 
joy of 
pregnancy

․ Receiving attention of family by pregnancy
․ Becoming a family by pregnancy

Joy of pregnancy

․ Hoping to learn Korean
․ Wanting to cook Korean food
․ Need of education for pregnant woman in Vietnamese

Need of learning Korean 
culture

Effort to live as a 
Korean

․ Wanting to eat good food which Korean pregnant women have
․ Wanting to know how Korean pregnant women take care of themselves
․ Trying to give birth according to Korean birth style

Wanting to follow Korean 
pregnant women

․ Curiosity about how to bring up children
․ Wanting information about bringing up children in Korean way

Hoping to bring up 
children in Korean way

․ Naturalness of giving birth
․ Free delivery culture of Vietnam
․ Nothing particular in delivery

Naturalness of childbirth Not-so-difficult 
childbirth

․ Assistance of husband
․ Healthcare provider's help using body language 

Being a help by supporting 
me

․ Burden of caring for a baby alone
․ Burden of solitary housework

Burden of solitariness Unbearable 
postpartum 
conditions․ Need of baby-sitter's help

․ Need of housekeeping assistance 
․ Wanting Vietnamese postpartum care

Needing support for 
postpartum care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같이 남편 살아도 시어머니 있어서 힘들어요. 시어머님 

있어요. 남편, 사주세요. 시어머님 화나해(1차 참여자 2)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남편 분한테 얘기했는데 남편 분은 좀 참으라고, 시어

머니가 나이 좀 드시니까 참으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참

을 수 있다고, 있다구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들다구.(1차 참

여자 1)(통역) 

남편 안 사줘요. - 1차 참여자 4 / 첫 출발했을 때는, 그되

게, 베트남 음식 되게 먹고 싶었대요(1차 참여자 4)(통역). 

 가족 안에서 외로움

시어머니랑 남편이 둘이서만 웃고 얘기하고... 무슨 말

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그냥 앉아 있기만 한 대

요. 그래서 좀 외롭기도 하고...(1차 참여자 5)(통역) 

(2) 범주 2: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이주 후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한국어를 몰라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물

론 외출도 혼자 할 수 없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

라 모르는 가사일을 도맡아 하게 되어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을 경험하였다.

 한국음식 적응 힘듦

처음부터 좀 메워, 이게...먹기 힘들어요. 계속 먹어요. 

김장김치, 찌게, 계속 많이, 많이 먹어요. - 1차 참여자 3

한국 음식 중에 닭도리탕 있잖아요. 그거 먹고 뭐, 토 토 

할뻔 했대요. 그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2차 참여자 

2)(통역)

 의사소통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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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시어머니 때문에. 한국말 몰라, 잘 모르니까 어려

워요.(1차 참여자 4)

한국 말 몰라, 몰라서 언니(함께 온 시누이)가 함께 

가….나 못가, 혼자… 언니 시간 없어….나 못 나가(1차 참

여자 3)

 가사 일의 힘겨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된대요. 다섯시 반쯤에 일어

나서(히이~-누군가 놀라는 소리) 식사도 준비해야 되

고...(1차 참여자 6)(통역)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 못 만들어요. 그거는 본

인한테 가장 어려운 거 같대요.(1차 참여자 5)(통역)

2) 주제 2: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 

‘임신적응의 힘듦’, ‘임신관리에 대한 차이로 걱정함’, ‘어느 

나라 임신관리방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함’의 3개의 하부범주

가 모여 「임신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함」으로 범주화하였고,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음’과 ‘임신으로 가족이 됨’의 2

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임신의 기쁨」으로 범주화하여 [임심의 

힘겨움과 기쁨]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3) 범주 3: 임신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도 하기 전에 임신

을 하게 되어 임신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으며 한국과 베트남의 

임신관리에는 차이가 있어 걱정되었으며 한국식으로 임부관

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베트남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되기도 하여 임신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경

험하였다. 

 임신적응의 힘듦 

임신이요!, 하나도 못 먹어요. 김치랑... - 1차 참여자 3 

한국에 적응하기 전에, 네, 임신하게 되니까 힘든 것들

도 많이 있었는데...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임신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많이 토했고...(1차 참여자 5)(통역) 

 임신관리에 대한 차이로 걱정함

검사 있어요. 주사 없어요. 오줌도... 피도 검사하고... 

베트남과 달라... 임신 처음부터도 많이, 걱정 많이 했어

요.(1차 참여자 3)

 어느 나라 임신관리방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함

베트남에서 거위 알을 먹어요. 좀 크잖아요. 예. 그거를 

먹으면은 애가, 한 명이 그 임신할 때는 3개. 거위. 거위 3

개 먹으면은 애가 똑똑하고, 그, 9개월 내에 3개 먹는대요. 

거위 알, 먹어도 되는지 고민된대요.(2차 참여자 1)(통역)

우린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임신할 때 뭘 

먹고, 음...뭘 하는지 그거대로 해야 하는 지...잘 모르겠대

요.(1차 참여자 2)(통역) 

(4) 범주 4: 임신으로 기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며 

가족의 일원이 됨을 느껴 임신으로 기쁨을 경험하였다.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음

시어머니, 남편 애기를 좋아요. 그게, 임신 이제 몸을 조

심해 해요.(1차 참여자 4)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거 먹으라고 하고,..남편도 잘해

주니까…마음이 편안하고...(1차 참여자 6)(통역) 

 임신으로 가족이 됨

시어머니,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며늘아가.. 아기 가

졌다고 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다 느꼈대요.(1

차 참여자 5)(통역) 

3) 주제 3: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의 노력

‘한국어 배움 희망함’, ‘한국음식 만들기 원함’, ‘베트남어로 

된 임산부교육의 요구’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문화 배

움의 요구」로 범주화하였고, ‘한국임부가 먹는 좋은 음식 먹고 

싶음’, ‘한국임부의 관리법 알기 원함’, ‘한국식 출산에 따라 분

만하려고 함’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 임산부 따르고 

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육아법에 대해 궁금함’과 ‘한

국식 자녀 교육법 알기 원함’의 2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

식 자녀 기르기 희망함」으로 범주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

기의 노력]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5) 범주 5: 한국문화 배움의 요구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문화에 적응하

기를 원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지원해 주

기를 희망하였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기 원하였다. 또한 한국어 임산부 교육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베트남어로 된 임산부 교육을 원하였다.

 한국에 배움 희망함

한국 정부가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들한테 

그 한국 거 뭐, 한국 문화...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고...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언어라고, 한국어 빨리 배우고 싶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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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1차 참여자 1)(통역)

 한국음식 만들기 원함

한국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고… 남편, 시어

머니 만들어 줘야 하고… 잘 알려주는 사람 없어서...(1차 

참여자 2)(통역)

 베트남어로 된 임산부 교육의 요구 

한국 책, 이게, 임신 어떻게 조심해요, 음식도 어떻게 먹

어요. 임신, 출산이, 어떻게, 애기 어떻게 키워요. 잘 몰라

요... 나 좀 몰라요.(1차 참여자 3) 

주로 베트남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임신 중일 때는 뭘 

먹으면 좋겠다 그러한 글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여기는 

한국이니까... 베트남어로 알려줘야 한 대요.(2차 참여자 

1)(통역)

(6) 범주 6: 한국 임산부 따르고 싶음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한국식으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

이나 임신 시 관리법 및 한국에서의 출산에 따라 분만하기를 원

하였다. 

 한국임부가 먹는 좋은 음식 먹고 싶음

한국 사람들이 임신할 때 먹는 좋은 거, 뭘 먹는지 그거는 알, 

알 수 있으면은 자기두 쉽게 할 수 있대요.(1차 참여자 2)(통역)

 한국임부의 관리법 알기 원함

한국에서는 임신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거 그런 거 알고 

싶다고 하네요.(1차 참여자 1)(통역)

 한국식 출산에 따라 분만하려고 함

출산할 때는 어떻게 될 지는, 궁금하고, 예. 지금은 아직 

안 낳았으니까, 그 임신하고 출산 과정에 있어서 정보들

을,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어차피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1차 참여자 2)

(통역)

베트남, 남편 여기 들어와 안 돼요. 혼자서... 여기 남편 

있어요. 여기 아기 어떻게 낳아요?(1차 참여자 6)

(7) 범주 7: 한국식 자녀 기르기 희망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한국식으로 자녀를 길러야 하므로 

한국식 육아법에 대해 궁금해 하였으며 한국식으로 자녀를 교

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기를 바라였다. 

 육아법에 대해 궁금함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교육을 받고 싶대

요.(1차 참여자 1)(통역)

나중에 육아? 어떻게 애를 씻는, 애를 씻는 방법, 어떻

게 하는지, 다 그러한 거 들어가는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

고...(1차 참여자 2)(통역)

 한국식 자녀 교육법 알기 원함

나중에 그 아이들, 유치원, 그, 유아원에 보내야 되잖아

요, 교육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게 다 궁금하대요.(2차 참여자 1)(통역)

4) 주제 4: 힘들지 않은 출산

‘아기 낳는 것은 당연한 것임’, ‘베트남의 자유로운 출산문

화’, ‘출산은 다르지 않음’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임」으로 범주화하였고,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 

줌’과 ‘바디랭귀지로 의료인이 도와줌’의 2개의 하부범주가 모

여 「나를 도와주어 힘이 됨」으로 범주화하여 [힘들지 않은 출

산]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8) 범주 8: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임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아기 낳는 것은 여성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베트남에서의 출산문화는 산부가 원하

는 대로 움직이고 먹을 수 있어서 출산은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출산 자체는 어느 나라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

었다.

 아기 낳는 것은 당연한 것임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특별히 그

것에 대해 두려움은 없대요.(1차 참여자 5)(통역)

 베트남의 자유로운 출산문화

베트남에서는 진통 중에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구

요.(2차 참여자 2)

출산할 때 필요한 게, 아까처럼 그냥 왔다갔다 자유롭

게 돌아다니게….베트남에서는 움직여요.(1차 참여자 6)

(통역)

 출산은 다르지 않음

베트남이나 여기 한국이나 출산하는 것은 똑같지 않냐

고 하네요. 아기 낳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르지 않다고 생

각한대요.(1차 참여자 2)(통역)

(9) 범주 9: 나를 도와주어 힘이 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분만 시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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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의사소통해주고 의료인도 바디랭귀지를 통해 도와주어

서 힘이 됨을 경험하였다.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 줌

그 중요한 거는 다, 의사 선생님이 다 남편분한테 얘기

하고 남편은 또 다시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거의 다 남편

이 해주니까, 옆에 있어주니까... 안심이 되고... 자기를 대

신해서 다 해주니까... 아무 문제 없다구 얘기해요.(1차 참

여자 6)(통역)

애 아빠 있어서 그 병원 갈 때나 그, 저기, 낳을 때까지

는 다 남편 있으니까, 남편이, 예, 그렇게 전달해서... 음 

좀, 어려운 게 없고, 걱정이 되는 게 없는 거 같대요.(1차 

참여자 4)(통역)

 의료인이 바디랭귀지를 통해 도와줌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원장님도 많이 

도와줬어요(1차 참여자 3) /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

줬대요. 그래서 힘이 나서 아기 쉽게 낳았고...(1차 참여자 

3)(통역) 

아기 낳을 때, 어렵지 않아요.(1차 참여자 6) / 병원에

선 되게 많이 도와줬대요. 이렇게(몸으로 힘주는 시늉을 

함) 힘 주라고 하나 둘 셋하고...(1차 참여자 6)(통역)

5) 주제 5: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건 

‘아기 돌보기의 부담감’과 ‘혼자 감당하는 가사일의 부담감’

의 2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혼자 감당하기 버거움」’으로 범주

화하였고, ‘아기 돌보기의 도움 필요함’, ‘가사일 도움 필요함’, 

‘베트남식 산후조리 원함’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산후조

리위한 지원 필요함」으로 범주화하여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

건]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10) 범주 10: 혼자 감당하기 버거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출산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는 

산후조리 할 여력도 없이 아기돌보기와 가사일 까지 혼자 감당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움을 경험

하였다.

 아기돌보기의 부담감

아무도 안 도와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왔으면 좋겠

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첫 애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애

를 돌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애를 어떻게 씻어줘야 

되는지? 그 빨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한테는 무엇을 먹

여야 되는 지 잘 몰라서 힘들었대요.(1차 참여자 4)(통역)

 혼자 감당하는 가사일의 부담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가야 

된대요. 장도 봐야 된대요.(연구자: 으음) 장은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해야 된대요.이 친구는 너

무 고생스럽고. 도와줬으면...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했대

요.(1차 참여자 6)(통역)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주일 정도? 그 때에는 직접 

요릴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대요… 시어머니는 

좀, 몸이 약하셔서(연구자: 어) 그래서 사람 없으니까 자기

가? 해야 된대요.(2차 참여자 2)(통역)

(11) 범주11: 산후조리위한 지원 필요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아기 돌보기

와 가사 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베트남식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

했다. 

 아기 돌보기의 도움 필요함

남편분이 하루종일 일하러 나갔다와서 그 저녁에는 그 

애를 돌봐주는 걸 좀 도와줬음 좋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 보는 거 도와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1

차 참여자 4)(통역) 

 가사일의 도움 필요함

남편이 집안일을, 집안일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으

면 좋겠다고 하네요.(1차 참여자 2)(통역) 

시부모님 안 계셔서... 그... 그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리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1차 참여자 5)(통역)

 베트남식 산후조리 원함

베트남에서는 출산한 다음에는 생선 먹, 안 먹어요. 출

산한 다음에는 생선하고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

는 먹으면은 배 안에, 애기를 낳은 다음에는 뭔가 줄어든

대요.(1차 참여자 6)(통역) 

신기한 거 있대요. 그, 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한국 

여성들이 그냥 일주일 정도 안 됐을 때 밖에 나가... 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한 달 정도. 어, 샤워, 샤워하면 안 된

다고... 만약에 꼭 그, 씻어야 될 경우에는... 따뜻한... 바람

도 맞으면 안 되고... 양말도 신어야 되고 추위도 막아야 되

고... 계속 3개월이나 안나간대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

다고...(2차 참여자 2)(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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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이 이주 후 1년 이내 첫 임신을 하

게 되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분석하고

자 결혼 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험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과정에

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서 5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

째 주제로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이었다. 이에 대한 범주인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독특한 

가족문화와 관계들로 인해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Cunning et al., 2014; Kim, 2012; Lim, 2011)가 뒷받침

해주듯이 본 연구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생활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받으며 시작하는 결혼 생할(Nam & Oh, 2013)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

험하여 남편에게 호소해도 참으라고만 하고, 베트남 음식이 먹

고 싶다고 해도 사 주지 않아 믿고 의지할 사람인 남편이 자신

을 이해해 주지 않으며 한국어를 이해 할 수가 없어 가족 내에

서도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Cunning 등(2014)의 연구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남편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 서운함을 나타내었

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관계

는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여주는 기제가 되므로(Yang & Lee, 

2011) 생애 최대 과업인 임신과 출산을 겪는 시기에 가정 내에

서 한국인 가족들과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Nam & Oh, 2013). 두 번째 범주인 「한국문화 적응

의 어려움」에서는 한국음식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으며 의사소

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낯 설은 한국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가사 일에 힘겨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Nam & Oh, 2013) 뿐만 아

니라 김치, 마늘 냄새 등 한국음식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

으며(Chung, 2011) 다문화 여성들이 극심한 가사노동을 경험

했다는 연구결과(Cunning et al., 2014; Lim, 2011)와 동일하

게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사회적응도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46.1%)들은 중국(19.6%)과 필리핀(28.2%)에 비해 낮은 수치

이므로(Choi, 2015) 사회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

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로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을 경험하였는데, 범

주로는 「임신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함」과 「임신으로 기쁨」으

로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적응하기도 전

에 임신하여 임신적응이 힘들었으며 베트남과 한국의 임신관

리에 대한 차이로 갈등하여 어느 나라 임신관리방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 이

주 후 첫 임신까지의 기간이 짧아 한국 적응 전 임신으로 인해 

생리적 어려움을 경험(Kim, 2009; Lim, 2011)하며 임신에 대

한 지식 부족, 정보획득의 부재로 모성 및 아기에게 미치게 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Kim, 2008; Kim 

et al., 2012). 그러므로 이주 후 짧은 시간 내에 임신하게 되는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

로 된 임부에게 좋은 음식과 아기를 위한 필요한 영양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하게 되니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며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경험을 하였는데, 다문화 여성들은 임신으로 가족들이 

기뻐해주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으로 인정받음을 경험했

다는 연구결과(Cunning et al., 2014; Nam & Oh, 2013; Oh, 

Park, Kim, & Lee, 2013)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신

과 출산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힘을 얻고(Oh et al., 

2013) 자녀라는 존재는 가족 내에서 정체감을 찾아 가족의 결

속력을 강하게 해주며(Koo, 2007) 어머니됨의 영역은 낯선 이

국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Choi, 2015)라고 하여 임신

으로 인한 자녀 출산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주제인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위해 「한국문화 배움

의 요구」, 「한국 임산부 따르고 싶음」,「한국식 자녀 기르기 희

망함」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살

아가기 위해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원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

를 위해 한국음식 만들기를 희망하였고, 한국어로 된 출산교육

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베트남어로 된 임산부 교육을 요구하

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베트남어로 된 산전관리나 교육은 이해

할 수가 없어 자국어로 된 산전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Oh 

et al., 2013)고 하였으므로 자국어로 된 산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 임산부가 먹는 좋은 음식과 임부관리법에 따라 

임신을 유지하고 한국식 출산방법에 따라 출산하기를 희망하

였으며 한국식 육아법에 따라 아이를 양육해야 함으로 한국식 

자녀교육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양육에 대

한 무지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Oh et al., 2013), 자녀양육에 

대해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졌다(Cunning et al., 2014; Nam & 

Oh, 2013)는 결과를 볼 때,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도 한국식의 

자녀 양육법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

으로 아기를 키워야 하므로 한국식 임산부 관리나 출산,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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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서 한국의 방법을 따르기를 희망한 것이었다. 그러므

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히 양육에 관한 정보이

므로 이주 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주제로 [힘들지 않은 출산]을 경험하였으며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시 남편을 통한 의사

소통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의료인도 바디랭귀지를 통해 도와

주어 힘이 됨을 경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진통이 있어도 

남편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Oh et al., 2013)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Kim, 2009)하였다고 하

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 자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 두려움이 없었으며 남편이 옆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의

사소통해주었고, 의료인도 바디랭귀지로 도와주어 출산하는

데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로 [감당하기 힘든 산후여건]을 경험하였는

데, 출산 후 바로 혼자 아기돌보기 및 가사 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껴 산후조리를 위해 아기돌보기 및 가사일의 도움

과 베트남식으로 산후조리하기를 원하였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교육, 가사에서 남편의 참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기대(Choi, 2015; Kim, Kim, & Han, 2007)하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남편이 양육이나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아 산후여건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문화 여성들은 산후조리를 하

면서 며느리로서 노동 감당과 역할 수행을 요구받으며 분만 후

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주

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Jeong et al., 2009; Nam & Oh, 2013; 

Oh et al., 2013)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베트남식 산후조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Oh et al., 2013)와 같이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필

요한 것은 출산 후 베트남식 산후조리 및 산후조리를 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아기 돌보기나 가사 일에 대한 도움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주해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을 교육 후 연

계하면 베트남식 산후조리 및 가사 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및 연대도 가능하여 베트남 출산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

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확인하고자 포커스 그룹 방법을 이용한 질

적 연구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 분석

을 통해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 [한

국인으로 살아가기의 노력], [힘들지 않은 출산], [감당하기 힘

든 산후 여건]의 5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는 한국음

식과 한국어 교육 및 가족의 지지를 통한 한국문화적응이 첫 번

째 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 자체를 위한 도움보다는 임신을 위한 

정보와 산후조리를 위한 아기 돌보기나 가사도움이었다.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

어 이에 대한 교육이나 정부차원의 지원보다는 한국문화 적응

을 위한 지원 및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들을 위해서는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과 산후조리

위한 지원이 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간호실무 영역에서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적응, 산전교육 및 산후조리에 대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간호연구 영역에서 베트남 외

에 다른 문화 출산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수행시 선행연구자료

로 활용될 것이며 간호교육 영역에서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 및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출산이주여성과 타 문화 출산이주여성의 한국

문화적응에 관한 비교 고찰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의 산후조리에 관한 문헌고찰과 

이를 통해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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